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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가한국정치학계의가장대표적인학

회지로자리잡은것은오래된일이다. 특히최근몇년간

게재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면서, 그 반대급부로‘명성’

이높아진것도사실이다. 게재율이너무낮아논문투고

수가 적어지고, 회원들의 학회보 접근가능성이 낮아지

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편집운영을‘수시접

수-수시심사’체제에서‘정시접수-정시심사’체제로

바꾸었다.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그 기간을 예측

할수있다는장점으로논문투고수는작년에비해크게

증가하였다. 

논문투고수의증가라는긍정적효과가 있었지만, 이

로인한부정적효과도나타났다. 하나는논문심사수의

증가로 인하여 심사과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논문 심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심사거부의 문제가 분명

해진것이다. 심사거부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논문에 대한 심사거부, 논문투고자를 알

고 있다는 이유에서의 심사거부, 그리고 심지어는 바쁘

다는이유로의 심사거부 등 다양한 이유들을 근거로 심

사를거부하는회원들이있다. 물론이러한다양한이유

들중일부는타당한것이지만, 객관적심사를 가정하면

전공불일치상황이외에는심사거부를할이유가없다. 

학회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전공불

일치논문이 종종발생하는 이유에 대한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올한해4호의한국정치학회보를발간하면서대

략 1 5 0여 편의논문이 접수되었고, 또한 접수될것이다.

한 편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거부 상황에

대비하여 7명의 심사위원을 지정한다. 그렇다면, 대략

1 , 0 0 0여명의 잠재적 심사위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전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심사의뢰를할수도있고, 또한한해에두세번의

심사의뢰를할수도있다. 또한투고논문의내용에적합

한 심사자를 찾기어려워 비슷한 전공을 하는 회원들에

게심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상황들도 종종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사거부는 아주 명

확한심사거부이유가없는한되도록자제해야하는것

이다. 한국 정치학계의 대표적 논문집인 한국정치학회

대표학회지를위한공동의노력

김석우(편집이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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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2

보의 원활한 발간이라는 공공재를 얻기 위하여 회원들

의공동의노력이필요한것이다. 

두번째부정적효과는심사대상논문수가증가함에

따라서부실한심사가종종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심

사의뢰된논문을읽지않고논문제목과초록, 혹은논문

의 결론부분에 의존하여심사평을작성하는사례, 매우

짧고성의 없는심사평을작성하는사례, 그리고논문의

학문적 가치가 아닌 심사자의 학문적 성향에 근거하여

심사평을작성하는사례등이종종발생하고있다. 이러

한 심사행태는심사과정에대한불신, 공정한심사과정

의침해, 심사과정과결과에대한이의제기의증가, 그리

고 궁극적으로 한국정치학회보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

를 야기시킬수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성실하고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더 좋은학회지를 만드는 공동의 노력에

참여해야할것이다.

학회보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또 하나필요한 부분이 윤리강령의제정이다. 지

난몇년간윤리강령의제정을위하여여러회원들이노

력을해온것이사실이지만, 여러회원들의우려와이해

관계때문에 윤리강령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도 정치학회 제2차 이사회에서도 윤리강령의 제정여부

를 놓고갑론을박이있었지만, 결국다음이사회에서다

시 논의하기로하였다. 윤리강령의내용중에서가장논

란이 되는 부분은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이다. 자

신의 기존 저술의 범위는 무엇인가, 중복게재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기표절과중복게재에대한심사는누가어

떻게할 것인가, 그리고 표절과 중복게재에대한제재는

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등이논란의핵심을이루고있

는문제들이다.

현재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반적 합

의가있지만, 윤리강령의내용에관해서는두가지의상

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의 의견은 윤리강령에는 포

괄적 내용만을 담고, 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의견은 윤리강령에 매우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명

확한 내용과 절차를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자는 의견

이다. 두 의견 중 어떤 것이좋고바람직한 것인가에 대

하여최종판단을내리기는매우어렵다. 다만표절과중

복게재의 문제가 사례별로 매우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윤리강령에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우선 제정하고,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하면개정하는방향이좋다고판단한다. 너무구체적내

용이 윤리강령에 포함되는 경우, 충돌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

할경우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

한국사회과학계의대표학회로서의위상을가진한국정

치학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

기때문에, 포괄내용을담은윤리강령의빠른제정이필

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좋은 학회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문 투고자들이 좋

은논문을게재신청하는것, 공정하고예측가능한심사

가이루어지는것, 표절과중복게재의문제가있는논문

들을게재하지않는것, 그리고많은독자가학회보지에

게재된논문들을읽고새로운논의를하는것등의다양

한일들이필요하다. 이러한일은모든회원들의공동의

노력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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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소 식3

한국정치학회는정전체제5 5주년을맞아이를기념하

는특별학술회의를지난7월1 0일대한출판문화협회회

관에서 개최하였다. 「정전체제 5 5주년 특별학술회의」

는 정전체제 5 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대

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지

역적·세계적수준에서한반도평화체제의이론적·실

천적 함의들을 토론하는데 목적을 둔 자리였으며, 100

여명에가까운학회원및전문가의참석과언론의관심

속에성황리에진행되었다.  

제1회의에서는‘한반도평화체제: 역사, 이론, 전망’이

라는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의미와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거나 향후에 다루어야 할 정책쟁점들, 국제정치

이론들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조건들

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반도평

화제제나 동북아 안보체제의 추진동력으로 북한 핵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이 강

조되기도하였다.  

제2회의는한반도평화체제와한반도’를주제로, 한반

도평화체제로드맵의이상형구축을위해요구되는여

러조건과과제, 추진전략, 한반도평화체제구상에서의

현실적대안마련의필요성등이논의되었다. 

제3회는‘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정치’라는 주제 하

에한반도평화체제수립에있어서한미관계의향후비

전과과제, 한국의 대중협력 방향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논의의 본격전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과 유엔군

사령부의 위상변화 문제를 비롯한 예상되는 쟁점들이

검토되었다.  

이번특별학술회의는정전체제5 5주년을맞이하여북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들을다층적인수준과맥락에서학문적·정책적으

로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전망하고자 하

는의미있는자리였다. 

이사회소식

학술회의

제2차이사회개최

2 0 0 8년도제2차 이사회가 지난7월1 0일 출판문화회

관 옆 비나리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이사회에서는 학

회주요사업계획과진행사항에대한보고가있은후, 학

회운영에대한제반사항이논의되었다. 특히2008 한일

고도학술협력규정안에대한검토와 더불어한국정치

학회 저술 윤리강령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저술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

한동의가이루어지지않아제기된문제점들에대한검

토와개선을통해다음이사회에서다시논의하기로결

정하였다. 

<정전체제5 5주년 특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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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소 식 4

<건국6 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는건국6 0주년을 맞아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정달)과공동으로국제학술회의를8월2 0일(수)

한국프레스센터( 2 0층)에서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자유민주주의 헌정 6 0년의 평

가와 향후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헌정 6 0년을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하고미래지향적인발전방향을모색한다는취지에

서마련되었다.  

이 학술회의는총3개의 회의로구성되었다. 김덕 전

통일부총리는기조연설에서“6 0년현대사는실로엄청

난 도전과 시련으로 점철된 위기의 연속이었으며 피와

땀과, 그리고 슬기로 그 위기를 찬란한 국가적 성취로

바꾼 감동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산업화와 민주화

를압축성취한성공을선진화실현이라는새로운신화

창조로 연결지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

조했다. 

기조연설후제1회의에서는‘건국정신과제도화과정

의역사’를주제로자유민주주의이념의발전과정과역

대 정권의 통치담론을 살펴보았다. 제2회의는‘건국정

신의제도화와발전과제’라는주제하에한국의민주주

의발전과정을정치뿐만아니라경제, 사회및문화영역

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건국 6 0년의

동북아정세와한국의장래’를주제로한제3회의는남

북관계, 일본및중국과의관계를중심으로한국의자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다루

었다.  

<하계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는건국6 0주년을 기념해 한국국제정치

학회(회장장공자충북대교수),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임채완전남대교수)와공동학술회의를8월 2 1일(목)부

터 2 3일(토)까지사흘간강원도속초시마레몬스호텔에

서개최하였다. 회장단은공동환영사를통해이번학술

회의는“지나온6 0년, 다가올6 0년: 새로운도약을위한

건국6 0년에대한 성찰”이라는 대주제를 통해건국 6 0

년의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앞으로의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제시하는의미있는자리임을강조했다. 

이번학술회의는 등록인원 4 7 1명 중 3 5 1명의인원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기획패널, 자유공모패널, 대학원

생패널등총 5 4개패널에서총 1 7 4여편의학술논문을

발표, 토론하였다. 

아침 1 1시부터 등록을 마친 후 1시3 0분 회장단의 공

동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회를 알린학술회의 첫날에는

“건국의 역사적 의미”, “건국 이래 대외정책의 변천”,

“민주화의 환국인의 정체성”등 총 6개의 기획패널과

국회라운드 테이블, 자유공모패널, 5개의 주관패널이

진행되었고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최 환영만찬으로 하

루일정을마쳤다. 

학술회의 둘째 날에는 아침 9시부터“헌정체제의 진

화과정: 개헌과 권력구조”, “의회/선거/정당정치의 진

화”,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건국6 0주년과 재외

한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

천”등 총 8개의 기획패널, “웹 2 . 0과 촛불시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 “정치패러다임과 정당”등 1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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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패널, 국회라운드 테이블과 정치교과서 특별위원

회라운드테이블, 대학원생패널및영국패널이진행되

었다. 이날정세현민화협대표공동의장과 한승수 국무

총리는 각각 오찬과 만찬을 주최하고 정치학계의 대표

적 학회라 할 수 있는세 개 학회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를축하하였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아침8시3 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였다. 주로 자유공모패널과 대학원생패널이 진

행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비교정치이론, 정치사상, 국제정

치영역에대한기획서패널이진행되었다. 

이번공동학술회의의기획패널은지난6 0년의한국정

치과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대외정책 현황 및

변화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유공모패널에서는3개학회회원들의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대학원생패널은

후학들의학문적발전을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다

양한 학문적 관심 및 연구 성과의 발표를 통해 후속세

대의연구역량강화에도움을줄것이라본다. 

한국정치학계의3대학회가공동으로개최한이번학

술회의는 한국정치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건국당

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변화과정들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재조명함으로써한국정치의현재좌표와앞으로

나아갈방향성을역사적경험속에서모색하는의미있

는자리였다.  

<행정학회·정치학회합동기획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는건국6 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행정학

회(회장 남궁 근 서울산업대 교수)와 공동으로 기획학

술회의를9월1 9일(금) 오후1시부터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의연속성과 변화, 새로운 6 0년

을 향하여”라는 대주제로 제1회의에서는 한국정치 6 0

년, 제2회의에서는 한국행정 6 0년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학계의 원

로교수님과 중견학자들이 직접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

여한국의정치와행정 6 0년을되돌아보고앞으로의6 0

년을 전망하였으며,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정치

와행정: 지나온6 0년, 다가올6 0년’이라는주제로참석

한정치학자와행정학자모두가활발한토론을통해정

치학계와 행정학계 사이에 명실상부한 담론의 장을마

련하였다. 

<2008 국가우주정책특별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는교육과학부국가우주정책전략연구실

의요청으로 9월2 5일(목)과 2 6일(금) 양일간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학술회의는 한국의 우주정책과 우주안보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연구 활성화를 모색

하는기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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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총무위원회>

1. 학회재정확충및운용

1) 9월중회비납부및평생회원안내문발송

2) 학술회의후원및소식지광고적극유치

2. 회관관리사항

1) 상반기중회관건물하자보수(방수문제등5차례시행)

2) 상반기중임대차계약말료3건, 신규계약2건

3. 박사학위논문상접수기한연장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한국정치학 연구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상에 대

한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접수기한을 연장하였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뒷면의 <제3회 정치학 박사

학위 논문상 추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1) 추천대상: 2007년1월부터2 0 0 8년8월사이에

국내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한

자의논문

2) 추천분야: 정치학전분야

3) 접수마감: 2 0 0 8년 10월 31일(금)

<연구위원회>

1. 향후학술회의일정

<한국정치학회해외학자 콜로키움시리즈>

1) 금년도 해외학자 초청콜로키움시리즈세 번째시

간에는P r i n c e t o n대학교의G. John Ikenberry 교수를초

청하여, 7월2 1일(월) 오후4시 3 0분에경희대학교본관

2층대회의실에서“The Crisis of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World Order”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의견교환과 함께 한국과 미국학자 간의 교류활성화를

모색하는자리를가졌다. 

2) 해외학자 초청콜로키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는

스포츠정치 분야의 권위자인 파스칼 보니파세( P a s c a l

Boniface) 박사를초청하여, 9월2 3일(화) 오후4시에한

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에서“2 1세기 스포

츠와국제정치”라는주제로강연과함께자유로운토론

을진행하였다. 

<한국정치학회·베트남한국정치연구팀워크샵>

2 0 0 8년 9월 2 3일, 한국정치학회 이정희 회장을 비롯

한 한국학자들과 부민장(Prof. VU MINH GIANG) 하노

이국립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한 베트남한국정치연구팀

간에 한국시민사회, 한국정치문화와 관련한 워크샵이

있었다. 이날 워크샵을 통해 한국정치학회와 베트남한

국정치연구팀은한국·베트남간학자들의상호교류와

더불어공동연구를제도화하기로결정하였다.   

일 정 사업명 장 소

1 0월

1 1월

1 2월

1 0일(금) ~ 1 2일(일) 한·일학술회의 일본오사카

2 0일(목) ~ 2 1일(금)중1일 국방학술회의 청주대학교

2 7일(목) ~ 2 9일(토)중1일 한·태정치학자학술회의 강화도

4일(목) ~ 6일(토) 연례학술회의 미정

2 4일(금) ~ 2 5일(토) 추계학술회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및본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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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정 회 원: 70,000원

(미취업및정년퇴직회원은5 0 , 0 0 0원)

준 회 원: 3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명예이사 및 이사회비: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중상임이사나이사인회원은연회비외에별도로이

사회비3 0 , 0 0 0원을추가납부하셔야합니다.

◆ 평생회비: 정회원 중평생회원이되고자하는 회

원은 미납회비 납입 후 7 0 0 , 0 0 0원을 일괄 납부하면

평생회원의자격이부여됩니다. 2008년회비를이미

납부하신회원은 6 3 0 , 0 0 0원을일괄납부하면됩니다.

평생회비는 회관 구입시 발생한 부채상환금에 충당

되어 학회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납부방법: 학회비를보내주실때에는지로용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래 은행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단, 은행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성함을기재하셔야만본학회에서확인이 가능

합니다. 만약성함을기재하지않으셨을경우에는학

회로전화연락을주시거나무통장입금증사본을 발

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8 2 9 - 0 1 - 0 2 7 8 - 2 7 9

예금주: (사) 한국정치학회

※지로번호: 7 6 3 5 0 0 9

학회비내역및 납부방법

학회비납부안내

<편집위원회>

1. 『한국정치학회보』관련공지사항

1) 제 4호『한국정치학회보』의 논문게재신청은내년

으로 이월되는 논문을 최소화하고자 1 0월 15일까지

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10월1 5일 이후에 접수되는 논

문은 내년으로 이월되오니 마감일정을 유념하여 주시

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학회회원들의많은투고부탁

드리겠습니다. 

2) 제 3호『한국정치학회보』의 출판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9월3 1일출판을앞두고정리작업중입니다.

2. 2008 한국정치학회기획서

1) 2008년 한국정치학회 기획서 사업인『현대정치이

론과 한국적 수용』의 출판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

고있으며기획서는1 2월에출판할예정입니다. 

<섭외위원회>

1. 2호소식지발간

1) 황영주이사책임하에김영일, 현승수위원등이참여

2) 김대중전대통령인터뷰기사외세계정치학회

참관기, 영국정치학회참관기등을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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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 1일한국정치학회이정희회장과정상화섭외위

원장, 황영주섭외이사, 김유경섭외간사는노무현전대

통령과의 인터뷰를 위해 봉화마을 자택을 예방했다. 인

터뷰는봉하마을을방문한관광객들에게행해진노무현

전대통령의짧은연설을듣고오전 1 1시 3 0분부터약3

시간에걸쳐이루어졌다.  

이정희: 매우 건강해보이십니다. 바쁘실 텐데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뵙

는 시리즈는 올해가정부 수립6 0주년이기도 하고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방문해서 많이배우고 좋은말씀을 듣

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편안하게 정치학회 학자

들에게하시고싶은말씀을해주시면될듯합니다. 

우선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년 동안 어려운 점

도있고기쁜일도있으셨을텐데간단하게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한 역사적

인 의미나 헌정사에 있어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다

던가하는부분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무현: 우리는정치가하는일을대개그시기국민들

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하는것이라 다들생각합니

다. 저도 그것이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보통의

경우짧은기간동안국민들이풍요롭게살고있고편안

하게지낸다고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그것이 착각

이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끼게끔 착각을

심어주는것이지요. 결국뒤에가서보면그때문에이후

의사람들이많은부담을지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

래서 단순하게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다그렇게말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지

금과가까운 장래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국

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전략즉, 장기적인관점에서그런목적을추구해가

야만 비로소 정치를 하는 목적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관점을세우는것이곧역사적인안목, 역사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즉,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이 평등이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진보. . .”

기획기사- 전직대통령인터뷰3 (노무현전 대통령)

한국정치학회는2 0 0 8년대한민국건국 6 0주년을맞아전직대통령의인터뷰를기획하였다. 전직대통령

인터뷰를통해격동의세월, 정치의한복판에서이들이어떤고민을했는지알수있을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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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

표에대해서긴안목, 역사적안목을가졌으면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경제나정치모두짧게볼수록 망합니다. 그러니 장기

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평가했으면 좋

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공로들이 있지만 과오가 뒷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을 남겨주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과오를 치유

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하지 못할오류를 범하지 않는것도중

요하다는생각을많이하기도했습니다. 

이정희: 지금의말씀을들으니먼훗날에어떤방향으

로 우리 사회가, 국가의 진로가 정해졌느냐를 평가한다

는측면에서는, 역대대통령의 재임기간에대해큰 흐름

속에서어떠한변화를줄수있었고계기를마련해줄수

있었는가를평가하는것이오히려5년동안무엇을이루

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할것같습니다.

황영주: 그렇다면 재임기간 중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

던순간은언제였는지요? 

노무현: 국정운영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

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

전이라는 점에서도 어쨌든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진보주의의관점에서바라볼때에도미흡하지

만 한발 한발 진전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재임기간중가장크게관심을가지고있었던것은

국민을위한정책이정치와따로놀고있다는점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장단기 국민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

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장단기 전략을 정책이

라고 말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선거라는 정치행위가 정

책이라는 것과아무런 상관없이 따로가고있으니까 결

과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고, 국민들이정치자체를불신하게되니까결국민주

주의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

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저

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고가장

대표적인것이언론의문제라고봅니다. 또한미국에인

종주의가 작용하듯이 그런데 우리한국에 있는것은지

역주의를꼽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제도적으로지

역주의를극복할수있는제도화방안에대해많은고민

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

는데, 지역주의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소관이

라는생각도 들고정치적으로 여러가지노력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탈지역주의를

목표로한정당이붕괴했고. . .저는개인적으로이런점에

있어서아쉬운점이있고“나는국정운영에서는할만큼

했다. 그렇지만정치적으로는좌절했다”하는식으로저

의 정치적 좌절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사용하기도 합

니다.

이정희: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었고 그것을

뛰어넘기위한노력으로 후보가 되셨을 때, 열린우리당

을 창당하셨더라도 민주당을 계속 안고 나갔더라면 호

남에기반을 둔 정당에서 영남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

었다는구도가나올수있었다는아쉬움도있을수있는

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무현: 그러한 생각도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러나정

치에서권력을잡는다는것은두가지내용이있을수있

다고봅니다. 즉, 우리정파가승리해서권력을잡는다는

정치적 목적이 하나라면 다른하나는 우리정파가 이기

되어떤방법으로이기느냐에따라서즉, 어떤게임판에

서 어떤 법칙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퇴보가 될 수 있고 진보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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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서 이기는

것이매우 현실적인목표인것에대해 부인하지않지만,

이기는 방법이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어야 이기

는데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그당시민주당으로

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구조적으로 정치 발전을 가로막

는 구도에 안주하는정치를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역주의 정치때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3당통합을 통해서 남은민주당을 호남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역사적질곡을결국벗어나지못

한데다가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호남에서 경쟁 없이계속선거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미

지역에서기득권을누리는정당의체질로변해버렸습니

다. 처음에는 호남당으로 강요당했는데 그 강요된 구조

속에서정치인들이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호남을 독

식하는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호남이

단결하면 이기느냐... 1997

년 대선에서 이회창, 이인

제 두후보가얻은 표가김

대중 후보보다 5 0 0만표가

더 많았습니다. 신한국당

이 국가를 부도내고도 그

당 출신의후보들이 5 0 0만

표를더받은그 이유가뭐

냐... 투표할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정책보다 지역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남과 비교해서 호남은 인구수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

고소선거구제에서소수에다표의효율성마저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과 호남정치인들

의정책이보다진보적인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주의 구도를 가지고 계속정치를 하겠다는 것은전

국정당이된다는것, 정권을잡는다는것을포기하는것

이라고봅니다. 그와같은정당을가지고민주주의로, 진

보로갈수 있느냐 이는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정당을 만들면 될 만한 여건이었느냐... 확실하게

안되는것보다는될수도있는정당을선택한것이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죠. 어떻든 우리 시대의 이상

에 준거해서 정치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고 그런의미

에서 열린우리당은 의미 있는 정당이었고 결과적으로

깨지기는 했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 없

었더라면붕괴되지않았을것이라생각합니다.

황영주: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평가또는 아쉬운 부분

에대해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가장잘했다고스스

로평가하고싶은부분이있다면어떤것입니까?

노무현: 예산구조에있어복지분야의예산이 2 0 %에

서 2 8 %까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가지제도들이 새로만들어지고

확대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는의미를부여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생활안정에기여한것은상당히잘

한부분이라자부합니다. 뿐만아니라그분야에서의예

산 확충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토대를 마련하

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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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또한사회적으로개개인의삶에있어정통성, 가치있

는 삶을추구하는 사회적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

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정통성을 새로 세워나가

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검찰이 막강한 이유는 그들의 권한이 막강하

기도해서그렇지만 사회가 투명해지면 검찰의 힘이법

제적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것이남용될수있는권력을제어하는것이될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가치, 정통성 등의 측면에 있어 상

당한진보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성장 전략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서복지를통한성장, 분배를통한성장또는지속가능한

성장의개념을가지고복지, 사회적일자리, 내수시장을

연결시키고, 교육 투자와 경쟁력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성장전략을 사회적 의제로 제안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잘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공무원들이 이에대한사고의 틀을가지게되었고

분배를통한성장이라는개념을정책입안자들에게인식

시키는데 많은공을들였고 오랜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비전

2 0 3 0의 경우입니다. 비전 2 0 3 0은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학자들과 함께 기획했고 이는 공직사회가 분배를 통한

성장의 개념을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는 것을보여주는 것이고 청와대가 직접 추진하는 것과

는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 확산이 안되었던 것은조

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국정운영과정에서 그 영향이 남

아있을거라봅니다. 

경제적인부분에서는일부에서김대중정부가9 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방과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권과 다를것이없

다고비판하는데저는조금생각을달리 합니다. 오히려

관치경제를 종식시켰고 개방을 강조했을 뿐 진보적 측

면에서의 후퇴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도 마찬가지였고 개방을 강조한다는 것이 곧 신자유주

의적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경제적 양극화를 결과하는 정책은 김대중 정부나 참여

정부에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는없지만 재분배 정책을 사용해서 시

장의단점을 강하게 규제, 조정하는것이필요했는데이

부분이강력하게추진되지못했다는점이아쉽습니다. 

그리고 따로 지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을들자면, 교육분야에 있어서입시제도, 외고제도와

관련한 개혁을 임기 초기에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타이

밍을놓쳤다는 점입니다. 국가시험에 의한점수로 선발

하는 제도를 해체해 보려고 했는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했던 시점이 늦었고 아울러 특목고가 글자 그

대로 특목고로 되돌아가게 즉, 특목고가 입시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

다는것이제일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그교육정

책을가지고 논쟁할 때 이미국민들에게 저의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조중동이‘대학자율’이라는

입시제도를 부각시켜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그것에 대

처해서대응논리를마련하는것이어려웠습니다. 

이정희 : 자율이라는의미가주는효과가컸다고봅니

다.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또그만큼어려운일이기도합니다.

황영주 :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국가적과제가놓여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노무현 : 제가보기는민주주의를좀더다져나가는것

이라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킨다는 것에

11 기 획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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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내재하

는가치하나하나에대한국민들의인식의수준도좀더

높여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의진보주의가 확대, 강

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의

보다 심화된 목표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자

유와평등인데, 물론평등에도여러가지해석이많습니

다만, 진보라는 것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진보의핵심을연대라고볼수도있지만그것

은 전략적인것이고, 진보가추구하는목표가뭐냐고했

을 때 그것은 평등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진보주의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재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한국사회에서 평등주

의에 대해별로호의적이지 않은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평등이라는가치에대해좀더풀어서설명을하

고싶습니다. 

가끔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희생되고 평등을 강조

하면 자유가 희생된다는 주장들을 볼 수가있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라는것은지배로부터의자유를말하는것입니다. 즉, 속

박으로부터의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지배와 속

박은자연적, 물리적인것에의한것도있지만인간과사

회제도에의한것도있습니다. 우리는보통전자에의한

것을속박, 지배나 억압이라고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라

는 개념은 결국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될 때 자유라

는 개념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배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적 개념으로 자유가 등장

하는 것이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전제조건은 평등이라

고 생각합니다. 결국평등은자유의뿌리이기때문에진

보는평등을추구하는것이됩니다. 자유와평등을갈등

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서의 강자

이고 평등을 강조했을 때 제한받는 자유는 지배자의 자

유, 기득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박

으로부터의 해방 즉,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

은 평등이어야 하고 그 가치야말로 진보라는 것이지요.

역사의진보는과학문명, 생산성등이발전하는것을의

미하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인간의권리가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모든사람들이‘왕의 권

리’를나누어가지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의미

에서저는 진보라는 것을이해하고 있고민주주의의 내

재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진보라고 강조하고 싶습

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당

장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으로진보라는관점에서가치의실현, 실천을추구해나

가면그것이국가적차원에서의안정된목표가될수있

다고생각합니다. 

황영주: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통해본다면 지금 말씀

하신 민주주의의 발전, 진보주의의 발전에 대한 일종의

롤모델로제시하고싶으신것이있는지요?

노무현: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미국보다

는 유럽식 모델이고 국가의 크기특히재정규모를 기준

으로본다면통계로딱잘라말하기는뭐하지만GDP 대

비 국가의 재정규모가 큰 순서로 선진국이고 진보된 사

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학자들이

너무 미국 중심으로 성장이나 복지의 모델을 강조하는

경향이있는데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정상화: 현재여러가지사안들에대해많은비판을받

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원만하게해결하고안정적인국정운영을하

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조언을부탁드립니다.

노무현: 한국사회에서진보-보수를이야기하지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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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진영은 실질적으로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순한 숫자로나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는 토대의 측면에

서 즉, 자본의 권력, 정치적 권력, 미디어 조직의 측면에

서 진보진영은 너무취약한 것이사실이고 사회적 균형

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보와보

수의세력적 토대가 너무불균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

형을이루는것이시급히요청되고현정권도이러한점

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자유

와 평등과 같은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민주주의가 제

대로작동하고발전하기 위해서는균형, 특히 동태적균

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저는현

정권의 보수적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정치

적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보수주의 정책을 보수적 정권

이 추진하는 것은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그동안의 진보적 성과들이 완전히 없어지

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현정권또한보수와진보

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

전을이룰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현정권의방향에대해서 제가이러저러한이

야기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조건

인 진보주의적 권리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를침해받지않도록해야하는문제라고봅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의 내용에 대해 조금 언급하자면

보수주의의7가지거짓말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

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

어야국민들이잘산다, 민영화하면공공요금내린다, 시

험잘치는사람이똑똑하다'는논리는강자의논리일뿐

입니다. 단저는개방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 어

쨌든이러한 주장들은 조중동의 논리이고 근거없는거

짓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그비판을현정

권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단 현 정권또한 제도를 바

꾸지않고규범을 지키지 않은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

원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보수정권이나진보진영이나모두사회적으로

합의된 법과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국민이자존감을느끼며살수있게하는정치를해

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자신의 삶에있어누추함을 느끼

게하는정치보다는 개개인의삶에있어서의자존감, 민

주적 가치들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추구하도록 하는

정치를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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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인터뷰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의 정

권이5년기간에모든것을 이룰수도없고그성과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도 어렵

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

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치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것이있다면한말씀부탁드립니다.

노무현: 한국의 학문적 수준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자면 현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이를토대로 해서사회적 공론이 형성되

는데기여했으면하는바램이있습니다. 또한단지전문

가이고지식인이라는것에만자부심을느끼기보다는자

기존재에대한규정을할때지성사회의일원이라는자

부심과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식을 가

져 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역사적안목을가지고학

문을추구해야학문도진보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

고 싶은것은선거구제도의 전환을 위한노력을 정치학

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표성과 국민의 의사를 크게 왜곡하는

제도이고종국에는정치적양극화를가져오는요인이라

고봅니다. 특히지역주의와결합되어더욱안좋은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재편 얘기가

나오고있지만과연현실적으로가능할까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맞물린 내용이라 과연 가능할까 걱

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선거구제도가 바뀌면 국민들

의 정치적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정책에 의해 이루

어질수있다는생각을재임중에도많이했습니다. 

선거구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정책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물 하나를 없애는 것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국

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에대한이해관계를명료하게판단할수있게끔하는환

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결국정

치권력, 언론, 국민들의삼각구도에있어서누가주도권

을잡느냐하는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 독재에서민주

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긍정적 역할이 컸지

만 현재는 언론권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특히 시장권력과 언론권력이 결

탁하거나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언론권력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강한 자, 기득권자를 중

심으로 이들이 규칙을 만들고 경쟁을 주장하는 현재의

시장경제의 논리를 언론이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

력으로언론권력의횡포를극복하고자율적이고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주권의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민주주

의 2 . 0’사이트의 내용을 구상하게 된 것도그러한 맥락

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때문에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이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총체적이

고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한역사적인 사명감을 가

지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도움

이되는학문연구에정진해주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정희: 다른어떤때보다긴시간좋은말씀해주셔서

정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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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는 지난 7월 1 0일 대한출판문화협

회회관에서 정전체제가 성립한지 5 5주년을 맞이하

는기념으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특별학술

회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5 5년이

흐른 후 정전체제가 어떠한 변환을 거쳤으며, 이러

한 변환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

적으로 그 변환에 의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국

제관계가 어떠한양상을띠며 발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 이론, 전망, 2) 한반

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3)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

정치 등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학술회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의 단계적진전에따라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변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

다. 더불어 이러한변환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남북

한 간 첨예한 군사적대립의 완화 뿐 아니라탈냉전

으로 전이한 세계 정치의 흐름과 대조적으로 유독

동북아 지역에 잔존하는 냉전구조 간 갈등을 해소

하는돌파구를 창출하는데 필요함을 일깨워주었다.

이번특별회의 프로포절의 초안 작성에 기여한 고

봉준 박사(제주평화연구원)는 이번 특별학술회의를

통해 정전체제의 변환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어떠

한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요약했다. 첫째, 그간 양

적 성장을 통해 축전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자 이번 특별학술회의는 정전체제의 특징과

평화관련 조치 및 제언들을 재조명하여 정전체제

5 5주년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

고자 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은 남북한

의 주도적 역할 뿐 아니라 주변국가의 이해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기에특별학술회의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남북한간 상관관계를 조명하여 촉진 및 장

애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이번 특별학술회

의는 특히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정치 이론적 함의에 주력하여 향후 한반

도 평화체제에 대한 학술적 토론의 범위를 확대하

고자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유현석 교수(경희대)는 다

음과 같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학술회의를 구

성했다. 제1회의‘한반도 평화체제: 역사, 이론, 전

망’에서 우선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가“한반도

평화체제: 과제와 해결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

제 논의과정에 필요한 정책쟁점을 제시한 후 가능

한 해결책을 제기했다. 이어 전재성 교수(서울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정치 이론적 논의”를 통해

평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관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건들을 검

토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

「정전체제 5 5주년 특별학술회의」

이 옥 연
(연구이사, 서울대학교)  

학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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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학회(IPSA) 제2 1회 World Congress of Political Science가 2 0 0 9년

7월1 2일부터1 6일까지“ Global Discontent? Dilemm as of Change”를 주제로

칠레산티아고에서개최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h t t p : / / w w w . s a n t i a g o 2 0 0 9 . o r g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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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질서재편”을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반도문제가 해결된다고 전

제하고 따라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나아가 동북아 안보체제의 추진동력이

라고 강조했다. 

제2회의‘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에서는 김학

성 교수(충남대)가“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평화

체제구축의 조건, 과제와 추진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에 수반되는 조건과 과제를

논하며포괄적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황지환

박사(서울대)는“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북한핵

문제”를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로서 기존 냉전체제

를 대체하기 위한 정전체제의 변환 논의에서는 남

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북미간 적대체제의 문제 해

결이 근본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보혁 박사(이

화여대)는“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을통해 탈냉전

이후 자료를 통시적으로 보면 북한의 평화 제의가

체제생존과 긴밀히 연계되어있으나기존의 불가침,

통일 개념으로부터 다소 벗어나는 현실적 입장 변

화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련국들

의 입장에 대해전망했다. 

제3회의‘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정치’에서 먼저

박인휘 교수(이화여대)는“평화체제와 한미관계”를

통해 남북한 관계와 한미관계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가능하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과

한미관계의 향후를 진단했다. 이어 최춘흠 박사(통

일연구원)는“평화체제와 한중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적 조건들에 대한 중국의 기

본 입장을 정리한 후 장차 중국이 지속적으로, 긍정

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대중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

현 박사(세종연구소)는“평화체제와 한미동맹: 주한

미군, 유엔사 문제를 중심으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한미동맹 간 유대관계에 관한 논의를 본격

적으로전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

부의 위상변화 문제 등 주요 쟁점에대한 면밀한 검

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전체제 5 5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특별학술회의

는 정전체제 변환, 북핵문제 해결, 한미관계 재정립

등 주요 논제들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기존의 논

의들을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

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

능하게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론 아쉬

운 점은 비록 이번 특별학술회의가 평화체제에 대

한 중국의 입장을 다루기는 했으나일본, 미국, 러시

아 등 나머지 한반도의 주요 주변국가의 시각들을

두루 비교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전체제의 변환

자체에 대한 양분된 관점이 병존하는 시점이라 정

전체제 종식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도 후일의 과제

로 남겨 두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학술회의는 한

반도 정전체제의 변환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동

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를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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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논단

한국은 2 0 1 2년 경 구축을 목표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추진중이다. 노무현정부가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의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 미사일방

어체제와의 직접적 연계를 피하기 위해 이 체제의

구축을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한미관계를전략동맹

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방식

에 의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에의 편입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도 현재까지 특

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

제는 계획대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1 9 9 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하

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왔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정

부가 이러한 대안들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합목적

적 판단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

각하게 한다.     

정책추진의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정부

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어떤

무기와 어떤 발사 주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분

명히 해야 한다. 현재 계획된 체계는한국을 향해발

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

로 요격하는 것은 힘들고, 대공방어용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중국이나 그 외 국가의 중장거

리 탄도미사일이 대상이라면 현재 추진 중인 체계

를대폭 업그레이드해야한다. 대공방어용이라면미

사일방어체제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에 더 적합한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

을 잡아야 한다. 동북아 전체의 탄도미사일에 대응

하고자 함이라면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버려야한

다. 문제는 최적화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

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 추진되

고있다는 데에있다.  

아울러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는 핵심 요소 대부분

을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기술과장비에의존함에

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만약 한

국의 안보를 위해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미국과의 협력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적절한 비용 지불을 통

해 미국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한국형이라는 쓸데없는외양을걷어내야 한다. 왜냐

하면 기술과 소요비용의 측면에서 한국이독자적으

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정책은 이미 관련 이슈들이

학계에서 충분히 다뤄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기 위한기술적 타당성, 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합목적적 정책 추진

고 봉 준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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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대비 효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서 설득력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안보라는 불

가결한 가치를 앞세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구현

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은 6 0년 전 제2차 세계대

전 직후 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60년 동안 실질적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애초에 추진된 데에

는 당시 미국 내의 각 군 간의 이해 다툼이 영향을

미친 것이사실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체제 외에도 다양한 대응이 있을 수 있

다.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한

국형)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실기하기 전에 원점

에서재검토를해야한다.

2     Global International Studies
C o n f e r e n c e참관기

최 종 건
(북한대학원대학교)

참관기1

필자는 7월 2 3일부터 2 6일까지 슬로베니아 루블

레나시 루블레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제

2회 글로벌 국제학 컨퍼런스 (GISC: Global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에 논문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본 회의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대회의특성이주는 매력과슬로베니아라는 국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흔히 정치학관련 국제학술대회는 APSA, IPSA 그

리고 ISA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대회들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IPSA를 제외하고는

미국의정치학계가 주관하는 정치학의 세계적 회의

이다. GISC는 세계국제학위원회 (WISC : World

International Studies Committee)에서 주관하는 신

생 정치학 회의이다. WISC는 미국중심의 국제(정

치)학으로부터 탈피하여 국제학을‘글로벌’학문으

로 확대시키기 위해, 한국국제정치학회를 포함하여

세계 2 0여 개국의 국제정치학회가 컨서시엄이다.

2 0 0 5년 터키 이스탄불 대회를 시작으로 2 0 0 8년 슬

로베니아에서 2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GISC는

사실상정치학의세계화, 탈미국화를 표방하는대안

적 정치학회이다. 따라서미국에서 국제정치를공부

한 필자로서 그야말로 국제정치학의 세계화가 어떻

게 진행되고있는가를 관찰하고 싶었다. 

두번째 참여동기는 슬로베니아라는 국가 때문이

다. 즉, 유럽의 변방이며 신흥 E U국가인 슬로베니아

에 대한 호기심이 발로하였다. 슬로베니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발칸반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전라도 만한 크기에 약 2 0 0만명의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국가이다. 하지만, 슬

로베니아는 일인당국민 소득이 2만불이 넘으며, 순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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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제인 유럽연합의장 (EU Presidency)을 신생EU 국

가 중에서 최초로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유고연방해체와 동시에 1 9 9 2년 반도에서 유

일하게 무혈독립을 이루었고, 2004년에는 N A T O와

E U에 가입한 신생유럽국가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것이지만, 슬로베니아는 영어를, 그것도 미국

식영어를아주 잘하는 나라인 것같았다.  

이번 학회에는 7 1개국의 8 5 0명의 학자가 3 0 3개

의 일반 패널과 3개의 기조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개회식은류블레나 대학교 사회과학대대강당에

서 열렸고, 다닐리오 터크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기

조연설을 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회의임에도불구하고, 경호와 의전

은 번잡하지 않았으며, 개회식이 끝나고 학자들과

겪의 없이 대화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생소하기

까지 하였다. 나중에 알 게 된 것이지만, 대통령, 국

회의장, 외무부장관등이 현직 교수인 슬로베니아는

그야말로‘교수가 이끄는 나라’였다. 

첫째 날 기조패널은 International Order, Global

Justice, Global Values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특히

International Order 패널은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토마스 비에스키터, 라메쉬 타쿠르, 알랜 티트너, 일

터 투란, 올 웨버와 함께 질서 ( O r d e r )의 정치학적

의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슬로베니아 대

통령이 참석한 개회식 보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이어서, 패널리스트간에 자유롭

지만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고 갔으며, 특히 동북

아 질서에 대한 학자들의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 흥

미로웠다. 

필자의 패널은“Inventing New IR Paradigms:

East Asian Perspective”라는 주제하에 서구의 시각

으로 경도된 동아시아 국제정치학 연구 현상을 비

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본 패널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런던

정경대학의 장 펭, 와세다대학의 야마모토 교수, 연

세대의 김명섭 교수가 참여하였고, 브리스톨대의아

미타브 아카랴야가 지정토론이었지만, 참석하지 않

아서 아쉬웠다. 하지만, 청중으로는 티제이 펨펠, 올

위버, 에이제이 그룸과 같은 소위‘우리업계’의 알

만한학자들도 참석하여, 필자에게는 이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

다. 

G I S C회의 특징은 미국에서 열리는 APSA, ISA와

는 달리 유럽과 아프리카 출신의 학자가 다수를 이

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패널의 다수가 유럽의 다

자주의의 이론적 모색과 향후 진화가능성, 그리고

E U의 법제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또

한 환경, 인권, 글로벌거버넌스, 종교와 정체성등 비

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패널이 많았

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

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예상 밖의 영역에서 활발한

점이다. 중국의 이웃인 우리가 직접적 안보와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유럽과 아프리카 권

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규범화에 대해 고

민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관련 패널

들은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국과 E U의 관계, 중국

의 아프리카 진출, 중국의 국제규범 편승 가능성등

에 대해 이론적 시각을 모색하고 경험적 결과를 보

고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았다. 또한 미국의I S A가 전

쟁의 원인과 분쟁의 발생 조건에 대한 패널들이 많

다면, GISC에서는 분쟁의 방지, 평화의 조건, 패권

국의 대외정책과 전쟁의 발생에 관한 주제들이 주

요 국제안보관련 패널을 이루었다는 것 역시 차이

점으로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대외분위기는 차분하

였고, 소박하였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의장 주변에서 심각

한 토론을 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미국의 학회가 너무 거대하여 쉽게 피상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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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GISC는 차분히 실속있게 학자간의 교류

가 이루어 지고있는 듯하였다. 

해외학회 참석은 여려모로 피곤한 일이다. 하지

만, 해외학회 참석의 보람은 외국학계의 동향 파악

과 해외학자와의 교류도 있겠지만, 낯선 도시를 여

행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슬로베니아

의 수도 루블레나는 안전한 도시였으며, 더욱이 유

럽의 살인적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현지에서 2 0 0 7년 정치학회장 양승함 연세대 교수,

총무이사 최진우 교수와의 조우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대회에 참석하였던 한국정치학

자들이슬로베니아 토속 음식점에서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저녁을 함께 한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끝으

로 필자의 항공비와 체제비를 지원해준 동아시아재

단에감사드린다. 

공동작업으로서의정치학을 향한 희망: 
건국 6 0주년 공동학술회의참관기

임 성 호
(경희대학교)

참관기2

진부한 말이지만, 학문은 공동작업을 요한다. 아

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널리

공감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 여러 학

자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설득하고 설득

당하며자기 생각을 수정·발전시키는 가운데 조금

씩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을 뿐이다. 결과로서의 지

식보다는 열린 의사소통 속에서 생각을 정립하고

계승·확장·변화시켜나가는 지식 창출의 과정이

학문의보다 본질적인측면일것이다.

그러나 공동작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대전제가

정치학부문에서는 다소공허하게 들린다. 자연과학

에서처럼 잘 조직된(때로는 위계질서가 확실한) 팀

을 구성해 체계적 분업체제 속에서 공동으로 연구

하고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풍토가 없음은 물

론이고, 경제학에서처럼여러 학자가 통일된 언어와

분석 틀로써 공동의 학풍을 형성하고 경쟁적 학풍

들 사이에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강

하지 않다. 정치학 논문 중 공저자가 있는 경우는아

주 소수라는 데서 공동작업이 흔치 않음을알 수 있

다.

학문의 성격상 정치학에서 공저가 많이 나오기는

힘들다. 각자의 주관적 인식에존재할 뿐인 사회 현

상과 개념에 대해 2명 이상의 학자가의견을 합치시

켜 공저를내는 일이 쉽겠는가. 그 점을 결코 정치학

의 한계로 볼 수는 없고, 정치학의 특성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학자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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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함에 있어서다른 학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나가고 학계 전반에

지적 영향을 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

를 달 수 없을것이다. 이 점에서는 정치학계가 전반

적으로 반성할 만하다. 취업과 승진 등의 제도적굴

레 탓이지만, 각 학자가 자기 생각을 학회모임에서

널리 발표하고 비판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학술지게재의 최소 요건을

맞추어 성과를 내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게재도 중요하지만 활발한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의 과정을 더 풍성히 할 때 공동작업

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대전제가 정치학에서도 강하

게확립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년( 2 0 0 8년) 8월 2 1일부

터 2 3일까지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거행된 건국

6 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회의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

계지역학회 등 한국 정치학계의 3대 학회가 공동주

최하였다. 흩어져 있는 3대 학회가 힘을 합쳐 정치

학자 모두가 모이는 공동작업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써 건국 6 0주년을 학문적으로 기념한다는 뜻 깊은

취지가 더욱깊어질 수 있었다.

공동작업으로서의 정치학을 위한 3대 학회의 노

력에 대해 필자가 느꼈던 반가움을 다른 정치학자

들도 함께 느꼈던 것 같다. 학술회의 참여 인원수는

일반 정치학자의 부응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

여준다. 총 등록인원이 4 7 1명에 달했고 총 5 4개의

패널이 구성된 가운데총 1 7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

다. 

이러한 외형상의 규모뿐 아니라 다루어진 주제의

다양성과 적실성도 종합적인 학술모임으로서 이번

회의가 거둔 성공을 잘 보여준다. 3대 학회의 공동

학술회의답게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

과정 등 정치학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

고연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건국6 0주년기

념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난 6 0년에 걸친 한국 변천

사를 여러 측면에서 다룬 논문들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관심을 반영해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적 변화

와 그에 따른 대안적 정치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

로 삼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재외동포의 참

정권, 이중국적 허용 등도 최근 우리사회의 관심을

반영해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이다. 실질적 내용을

담은 연구뿐 아니라 학술용어 표준화와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대한 평가 등 보다 나은 학문과 교육

을위한토대를쌓기 위해구성된 패널들도 있었다.

특기할 점은 학회차원에서 기획한패널들뿐 아니

라 소규모 연구회나 대학 연구소 등 평소 공동연구

를 추구해온 기관들이 각기 구성·주관한 패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더 많은 기관들이 있었지만 얼핏

훑어보아도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전남대 세

계한상문화연구단, 미국정치연구회, IT연구회, 국제

평화전략연구원 등이 각자의 주제를 놓고 패널을

주관했다. 중장기에걸쳐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내실

을 다져온 소규모 연구회와 대학 연구소가 자체 행

사에 머물지 않고 전국 규모의 학회에 패널 주관기

관으로 참여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점은 정치학계에

서 공동작업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학회가

그러한 공동작업을 더욱 확장·심화시키는 과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반가운

일이다. 

공동작업으로서의 정치학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범

위에서 추구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도 이번 공

동학술회의는 높이 살만하다. 관계, 언론계, 정계 등

에서 보다 실제 중심의 관점으로써 정치 및 정책을

다루는 분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

구성된 대학원생 패널도 석박사과정생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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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적인 교육객체가 아니고학문적 대화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

동작업으로서의 정치학의 참여범위를 더욱넓혔다. 

이상과 같이 외형으로 보나 내실로 보나 이번 공

동학술회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무엇보다, 참여

자 간에 매우 진지하면서 광범위한 학문 대화가 이

루어짐으로써 공동작업으로서의 정치학에 대한 희

망을 던져주었다는 것이최대성과일것이다. 패널마

다 많은 청중이 찾았고 어떤 패널은 방청객을 방에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

었다. 패널리스트끼리의모임에그치기도 했던과거

와는대조적인모습이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도 유

지되면좋겠다. 열린 민주주의를지향하는 정치학자

들이므로 각자의 연구도 좀더 열린 과정 속에서 지

적 도움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공동작업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

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등 3대

학회가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을 종합하고 증폭

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큰 기대를 해본다. 

2008 건국6 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참관기
- 모두에게깊은 감사를

정 기 웅
(한국외국어대학교)

참관기3

2 0 0 8년 8월 2 1일부터 8월 2 3일까지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린 2008 건국 6 0주년 기념 공

동학술회의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의 공동개최로 이루어졌다.  그간

경우에 따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한 적은있었지만, 이

번처럼3개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2박3일간 학술회

의를 개최한 것은최초라고 할수 있다.

이는 한국정치학계를 대표하는 3대학회가 공동으

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주제의 다양화와통합을통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는 훌륭했다고 여겨진다.  학술회의 기간 동안 총

3 5 1명의 회원이 등록하였고(동반가족 1 2 0명 포함

총 참석인원 4 7 1명), 54개 패널에서 1 7 4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조직위원회의 공동사무차장을 맡아 학술

회의 준비의처음부터 끝까지함께 할 수 있는 소중

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08년 5월 2 3일의 첫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많은 회의를 거쳐 2 0 0 8년 7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매주 월요일의 회합

을 통해 3개 학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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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매주 개최된 점검회의에는 조직위원회 사무

국의 공동사무국장(홍원표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장윤수 한국세

계지역학회 총무이사)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등

록위원회, 홍보 및 행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하

였다.  모든 분들이수고하셨지만 특히 매주 멀리광

주에서 올라와 회의에 참석하고 당일 다시 내려가

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한국세계지역학회

의장윤수총무이사께 감사드린다.

1월부터 많은 사전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의 개최날짜가 다가오자 처리해야 할 일들

이 적지 않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참여숫

자가 예상했던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까닭에 학술

회의 장소로 예약해놓았던 마레몬스 호텔의 객실

수가 모자라 낙산비치호텔을 긴급히수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학술회의 기간 동안 총 3 3 1

개의 객실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일일이 준비하고

방 배정에 애써주신 등록위원회의 김종법(한국정치

학회 편집간사), 박경미(한국정치학회 총무위원), 김

형민(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간사) 세 분 선생님들

께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참여열기 또한 뜨거워 많은 회원분들께

서 발표신청을 해주신 까닭에 패널구성이 용이치

않았고, 사회자와 토론자의 섭외 또한 힘든 일이었

다.  이 모든 수고를 맡아주신 학술위원회의 김기석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임석준(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김현(한국세계지역학회 연구이사), 이상

묵(한국정치학회 연구간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

며, 더불어 급하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

꺼이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깊은감사의인사를전한다.

학회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동학술회의에 도움

을 주셨다.  여러 기관과기업(강원도, 국제평화전략

연구원, 기아자동차, 대한민국건국6 0년기념사업위

원회, 선거연수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한화)이 학

술회의를 위해 기꺼이 후원을해주셨다.  또한 2 1일

저녁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환영만찬을시작으로, 민

화협 대표 공동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 2

일 오찬을, 한승수 국무총리가 2 2일 만찬을, 공성진

국회의원이 2 3일 고별오찬을 책임져 주셨다.  후원

해 주신분들께 깊이 감사드림은 물론, 학술회의를

위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 같이 힘든 출장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한

국정치학회 이정희 회장님과 홍원표 총무이사님의

노고에깊이 감사드린다.

첫날은 맑고, 둘째날과 셋째날은 비가 내려“맑은

날씨 속에 환영받고 들어와서 비가 많이 와 외출은

꿈도 못 꾸고 회의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는 회원분

들의 말씀이 계셨고, 마레몬스 호텔 주변에 부대시

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했기에“학술회의를 위한 맞

춤 호텔과 맞춤날씨”라는 불평 아닌 불평을 들어야

했었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회원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로 성공적인 학술회의였다고 자평하지만 그

래도약간의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후일

의 더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언급하고 넘어가고

자한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학술회의 참가비용의 현

실화 문제이다.  서울을 떠난 지방에서 수일간에 걸

쳐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

이 소요된다.  그간 정치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에서

는 이와 같은 학술회의 개최 시에 회원들에게 최대

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

나 이는 온전히 학회운영경비의 부담으로 남게 된

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서도 많은 학회들이 지방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원들이 숙박과 식사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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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2008 공동학술회의의 경우 3개 학

회는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등록비만을 부과하였지

만, 앞으로 이와 같은비용부담이 좀 더 현실화 되어

야 할 것이라고생각한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약속준수’의 문제

이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가신청을 해놓고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술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은 참으로아쉬운 일이다.  특히

온전히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대절했던 버스이

용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확인전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조

직위원회가 사용하지도 못한 버스에 대해서 경비를

지불해야 했었던 것은 몹시 안타까웠다.  거의 대부

분의 회원들이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 활

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약

속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학

술회의의 초기준비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주셨고 수

없이 많은 참가자들의 이메일과 논문을 일일이 체

크하고 점검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잡다한 업

무에 지원을아끼지않으신 한국정치학회의 안득기

사무국장(연세대)과 김민화, 전혜영 두 분 사무간사

들이다.  평소의 적지 않은 업무까지 감안한다면 이

분들의 수고에는 아무리 감사드려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다음으로 학술회의의 준비과정에서부터

학술회의기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해준 여러

자원봉사 학생들에게감사한다.  논문편집과 등록업

무, 진행과 잔심부름까지 모든 일에서 도움을 주었

고 학술회의 기간 내내 단 한 끼도 제때에 챙겨먹지

못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수고해준 그들

모두에게 마음깊은곳으로부터의감사를전한다.

회의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준 각

학회의 임원여러분들과 여러 회원선생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없었다면 과연 성공적으로 학술회의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  한

국정치학회의 한 회원으로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으로서, 한 연구자로서기쁨과자부심을갖

고 공동학술회의 덕분에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

었다.  모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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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공모안내

『국가전략』은세종연구소에서 연4회발간하고있는정책지향성을지닌심사제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 0 0 2년 1 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등재학술지”로 선정됨으로써동 분야

의권위지로 자리잡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국가전략』에아낌없는성원과 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보내실글은 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 계획이없는

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 돌려드리지않으며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게재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하고, 출판된논문의저작재산권은 세종연구소에귀속됩니다. 

▶보내실원고는 2 0 0자원고지 1 2 0매내외의 길이로제출하되, 어떤경우에도 1 5 0매를 넘지않아야

합니다. 원고는반드시『국가전략』'원고집필요령'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 M S워드'로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2 0 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팩스

번호, E-mail 주소를함께보내셔야 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국가전략』편집위원회 간사) 

세종연구소신간안내

▶국제안보환경변화와 한미동맹재조명, 이대우(지음)

▶North Korea in Distress(위기의북한: 국내외도전에의대응), 백학순·정성장(공편)

▶한미동맹로드맵- 비전·쟁점·전략, 이상현(편)

▶동북아영토분쟁과일본의외교정책, 진창수(편)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체제, 박기덕·이상현(공편)

▶미래 N C W에대비한지상전력혁신방향, 이대우(편)

▶차기정부의국정현안과제, 송대성(편)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박기덕·한상진(편)

▶일본형복지사회개혁, 이면우(편)

회원제안내

031-750-7618,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400 세종연구소연구지원팀(461-370) 

▶세종연구소 회원에가입하시면학술행사 초청 / 주요출판물 무료 제공/ 기존출간도서 20% 할인구입

등다양한혜택을받으실 수있습니다.

▶회원에가입하시려면당 연구소홈페이지( w w w . s e j o n g . o r g )에서신청서를 작성하신후,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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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廉東龍회장은8월2 8일(목) 오후2

시부경대학교1호관세미나실( 2층)에서“대량살상무기

와미국외교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아태정책연구원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申熙錫 敎授는 지난 8月 1 9日

연세대 동문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한국정부의환경저액과 기후변화대책’을 주제

로하여 제185 차 정책연구포럼을개최하였으며‘이명박

정권의 등장과2008 동북아의국제정치경제환경’을 주제

로하여정책연구기관지『亞太F o c u s』제 4 2집을출판하였

다.

또한申교수는William Stanton 주한미국부대사를초청

하여‘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미일관계 전망’을 주제로

하여 오는 8월 2 7일 당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오

는 9월 1 8일 육군회관에서 합참의장 김태영 육군대장을

초청하여‘최근의 남북한관계와 2008 한국의 국방정책’

을주제로하여제187 차정책연구포럼을개최한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장공자)는 1 0월 1 0일 호텔국도

3층 튤립홀에서“유럽통합과동북아공동체”를 주제로 국

제학술회의를개최한다.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 李洪鐘회장(부경대 국제지역학부)은

9월 2 0일(토) 오전 1 0시, 부경대 1호관 세미나실( 2층)에서

“유교의효사상과시민윤리”세미나를개최한다.

현대미국학회

현대미국학회 李洪鍾회장(부경대 국제지역학부)은 9월

9일(화) 오후3시, 부경대 1호관 세미나실( 2층)에서“2 0 0 8

미국대통령선거와한미관계”세미나를개최하였다.

신입회원(정회원: 16명)

金亨起,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북한연

구ㆍ국제분쟁연구ㆍ국제정치방법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2007), “이벤트데이터 기법을 이용한 탈냉전

기 북한의 분쟁ㆍ협력 데이터베이스, 1990~2007,”0 2 -

6212-4106(H), 011-277-5103, frankykim@paran.com

沈量燮,  숙명여자대학교정보방송학과 강사, 한국정치,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2008),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

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0 2 - 7 1 0 - 9 2 9 4 ( O ) ,

0 3 1 - 8 9 0 - 9 3 0 8 ( H ) , 0 1 6 - 2 6 2 - 9 3 0 8 ,

ysgoodfriend@naver.com 

安世炫,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에너지

안보ㆍ러시아지역정치ㆍ안보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국제관계학박사( 2 0 0 6 ) ,

“Multi-Dimension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Progress and Obstacles,”0 2 -

2210-5766(O), 02-392-9207(H), 010-5492-9207,

a h n s @ u o s . a c . k r

劉泫種,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선거ㆍ정당

ㆍ국회ㆍ대통령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2008), “선거에 있어 정보관련제도와언론보도가유권자

의 선택시기 및 기준에미치는영향: 한국 대통령선거(제

1 4대-제1 6대)를 중심으로,”02-503-2790(O), 02-

3439-7599(H), 010-4511-7941, liuhj3@hanmail.net

지회및 타학회소식

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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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奭相,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현대일본정치ㆍ

정치과정론, 오사카대학 법학 박사(2007), “N T T再編の政

治過程,”02-855-4214(H), poliyoon@gmail.com

李相淑,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북한학(북중

관계),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2008), “북한ㆍ중국의 비

대칭관계에 대한 연구: 베트남ㆍ중국의 관계와의 비교,”

02-2260-8757(O), 031-757-1743(H) 010-3280-

1743, 이메일o n e m o r e @ d o n g g u k . e d u

李相信,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미국정치

ㆍ정치심리, The University of Iowa 정치학 박사( 2 0 0 8 ) ,

“AUTHORITARIAN AT RISK: ARE-EXAMINATION

OF AUTHO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02-880-6331(O), 02-

353-5345(H), 010-2203-5345, sslee2310@gmail.com

李碩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연구원, 비교정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2008),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의

역할 : 미국과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0 2 -

3420-1234(O), 02-889-0812(H), 010-6742-0812,

n e w m i n d 6 8 @ n a v e r . c o m

李昭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비교

정치(미국정치, 선거과정, 정당정치), 텍사스대학교(오스

틴) 정치학 박사(2007), “Information Heterogeneity and

Voter Uncertainty in Spatial Vot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1992-2004,”02-2123-3509(O) 031-964-

0429(H), 010-6826-0716, soyoung.sylee@gmail.com

李熙完,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정책학,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1996),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

의 국가 출현에 미친 심리문화적 영향,”0 5 3 - 8 1 9 -

1408(O), 054-555-9242(H), 010-7777-9922,

h i w a n @ d h u . a c . k r

林在天,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지역정치(북

한정치ㆍ남북관계), 미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2 0 0 7 ) ,

“Kim Jong Il and His Leadership,”0 2 - 2 1 2 3 - 6 8 9 2 ( O ) ,

010-2991-4317, lim629@hotmail.com

鄭盛允,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국

제정치(안보, 한미관계, 북미관계), 고려대학교정치학 박

사(2007),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

책결정,” 02-3290-1650(O), 02-907-9179(H), 017-

317-9179, yooni0411@hanmail.net

朱仁錫,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정치학(정치과정) ,

독일뮌스터대학정치학박사(2006), “Die innere Dynamik

zur Transformation der SPD in der Oppositionszeiten

1 9 8 2 - 1 9 9 8 ,”051-240-8461(O), 051-819-0455(H),

010-6431-8455, joois2000@gmail.com

秦幸男,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신문학, 경희대학교

언론학 박사( 2 0 0 2 )인쇄신문과 독립인터넷신문의 기사 특

성에 관한 비교연구(2002) 064-735-6520(O), 064-

746-8819(H), 016-479-8819, chinhn@hanmail.net

崔淳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치

사상,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 철학 박사( 2 0 0 2 ) ,

“Friedrich Nietzsches Moral Kritik: Versuch einer

M e t a k r i t i k ,”02-705-7926(O), 031-706-8433(H),

010-8712-3346, csyjc@hanmail.net

崔喜植,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일

관계ㆍ일본정치외교, 일본 게이오대학교 정치학 박사

(2008), “アヅア太平洋地域協力をめぐる日韓關係: 日韓

パ-トナ-シップヘの道程,”02-880-6314(O), 010-

2920-3150, choi91201@hanmail.net

신입회원(준회원: 2명)

金東聖,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경영학 석사( 1 9 9 7 ) ,

“다각화 전략과 경영성과와의 관계,”0 2 - 7 8 4 - 0 4 6 2 ( O ) ,

017-290-3602, sizok217@gmail.com

閔炳琦,  충남대학교 대학원 전임강사, 정치사상ㆍ비교

정치, 충남대학교정치학 석사(2006), “신자유주의의확산

과 지방정치의 변화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0 4 2 - 6 2 8 - 3 8 4 4 ( H ) , 0 1 6 - 5 7 4 - 9 8 8 1 ,

s u r f m a n 9 7 @ h a n m a i l . n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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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락처변경

회원동정

권현종(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

위원이 1 9 9 9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러시아하원

1 0 0주년기념 행사 중 러시아 하원 발전과정과 관련

하여가장흥미로운 책·논문·저널 및 단행본 등의

도서목록을 제작하여 하원 도서목록재단에 수록하

는 행사에서 하원 도서관 폰드에 탑재되었다. 현재

그의 논문목록은 러시아 하원의 공식홈페이지

( w w w . d u m a . g o v . r u )에서볼수있다.  

김석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S T E P I )의 제1 1대 김석준(56) 원장 취임식이 8월 2 8

일(목) 오전1 0시본원회의실에서개최됐다. 

김석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

원이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선

진한국 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

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

설하였다. 

또한, 세계 유수의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 견주

어도 손색이 없으며 과학기술계, 산업계, 경제계 및

인문사회계를 아우르는 활기찬 연구기관으로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끌어나갈 것을밝히면

서, 이를 위해 앞으로 △정책고객 만족, △학제간연

구로 지식 공동체에 기여, △연구방향의 재정립, △

내부 구성원 결집 그리고 △원장으로서 조직 혁신

촉진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경영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ㆍ김병문(안동대)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동보2차아파트1 0 1동 1 9 1 1호( 448-130), 

0 1 0 - 2 3 3 0 - 5 6 6 8

ㆍ김봉석(대구대)대구시수성구대흥동 1 7 4 - 1

ㆍ김영명(한림대)010-7159-5084 

ㆍ김용서(이화여대) 서울시강남구개포동 1 2 1 0

번지6호벽산빌라 4 0 2호( 1 3 5 - 9 6 2 )

ㆍ김영수(경상대) 경기도 용인시수지구동천동

풍림2차@ 201동2 1 0 8호( 4 4 8 - 7 4 5 )

ㆍ박병석(서울사이버대)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1269 수기마을힐스테이트 1 1 9 - 2 0 1호

(415-777), 031-985-6059(H), 

02-944-5091(O), 019-258-0227 

ㆍ박호성(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서울시 도봉구

창동665-21 중흥S클래스아파트 3 0 1호

(032-040), 010-7245-0223 

ㆍ배선희(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마포구

공덕동256-13 제일빌딩9 0 6호, 

02-706-6761~4(O), 010-3544-9243

ㆍ변영학(고려대)byunyh@korea.ac.kr 

ㆍ송석원(경희대)서울시 노원구 하계동2 5 1번지

하계1차청구아파트 1 0 8동 1 0 0 1호( 1 3 9 - 9 3 6 )

ㆍ신국주(동국대) 02-815-1220(O), 018-293-

3312, kuk25@hanmail.net

ㆍ심헌용(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서울용산구

이태원로2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 4 0 - 0 2 1 )

ㆍ오수웅(연세대)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5동

1 6 9 - 8 3번지1층(139-815) 

ㆍ윤태영(경남대)경남마산시월영동동아아파트

101-703(631-757) 

ㆍ원준호(한경대)w o n j h 2 0 0 6 @ n a v e r . c o m

ㆍ이동형(대구경북연구원)0 1 0 - 8 5 1 3 - 1 2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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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강광식 저, 『통일한국의체제구

상: 국제적 위상과 복합국가체

제』(백산서당, 2008)

이 책은 분단해소와 통일성취를

위한 체제구상으로서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형태를 탐색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

여 여기서는먼저, 한반도문제의국제적 규정성에주

목하여 외부세력의 경쟁적 간섭요인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화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적합한 역사적 준거모형을도출, 그 연장선상에서통

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기인하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

양상에 주목하여 통합모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

합국가체제모형에주안점을두고통일한국의 국가형

태를탐색한다.  

강광식 저, 『한국사회의 구조변

화와 문화적 정체성』(한국학술

정보, 2008)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가 지난 한

세기동안 겪은 사회변동과 문화변

동과정에 주목하여 그 정치문화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즉 여기서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경험한 <근대화>로 지칭되는 구

조적인 변동으로서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생태구조의 도시화, 계층구조의 평등화 등으

로 지칭되는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광범하고도 심층

적인변동을거치게되었고, 그과정에서일정한시차

를 두고 가치체계의 변동을 수반하여 개인주의 평등

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등을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광범한 문화변동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있다.

강장석 저, 『국회제도개혁론』

(삼영사, 2008)

저자는2 8년간의국회근무를통하

여체득한경험과그의의회정치학

이론을바탕으로향후제1 8대국회

가실행해야할구체적개혁과제들

을 제시하였다.그 내용을 일괄하

면, 아직까지도내실없는국정감사와국정조사, 솜방

망이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징계 윤리심사제

도, 기득정당 중심의 배타적인 국회교섭단체제도, 정

부의 행정입법들에 대한 국회의 먼 산 불구경 보기,

불합리한 입법과정문제, 아직까지도 미비된 국회의

사규칙 제정문제, 주먹구구식의 예산결산심사방법,

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국회의 하부조직 등의 문제점

책 소 개 30

ㆍ이태건(선상효대학원대학교)인천시남구 주안

6동1617 더월드스테이트1 2 5동 2 1 0 1호

( 4 0 2 - 2 0 6 )

ㆍ이창희(경북대)대구시동구신서동아름다운

나날1 0 8동 9 0 2호(701-717), 

053-961-9473(H),  010-2818-2738

ㆍ이혜정(중앙대)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산 1 2 5

번지(404-320) 

ㆍ조기숙(이화여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상림마을

8 1 5 - 1 4 0 3호(122-200), 02-382-7072(H)

ㆍ주장환(한신대) 경기도오산시양산동411 한신

대학교교수연구동 8 4 2 3호(447-791), 

031-379-0535(O), joojh@hs.ac.kr 

ㆍ황지환(명지대)w h a n g 3 8 @ m j u . a c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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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분석하고, 이를타파하기 위한현실적인해법을

제시한다. 

김수영 저, 『走馬看山黃昏의언

덕』(이호문화, 2008)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를 역임한

김수영 교수가『走馬看山 黃昏의

언덕』이란에세이집을냈다. 278쪽

에 달한 그의 책에는 수상문, 부모

의은혜, 성공과실패, 미국속의대

학들, 나그네 인생, 정치와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등

다양한분야를차례로엮었다. 그리고세자녀들이미

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아버지사랑을 기

술했고 그의 부인 이혜란 박사(숙대 영문과 교수)가

남편과금혼식에쓴글도포함되어있다.

문정인ㆍ John Ikenberry, 『T h 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Rowman & Littlefield, 2008)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문정인 교수

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J o h n

Ikenberry 교수와 공동으로“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를공

편으로 출간했다. 3부로구성된 이책자에서 1부에서

는 미국의 대 동북아 정책,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

국가화, 러시아의 극동구상, 그리고 남북한의 전략적

포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동아

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과 반미주의, 민족주의와 동

북아질서, 그리고북한핵문제등주요쟁점들을심

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9.11. 사

태 이후 미국의 패권질서구상, 동북아 공동체, 그리

고미국과동아시아질서의역사적재조명등역내질

서에대한새로운대안모색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Avery Goldstein, William Wohlforth,

Katharine Moon, Michael Mastanduno, Vinod

Aggarwal 등, 한국과 일본에서는 김기정, 김우상, 김

명섭, 김용호, 서승원, 구민교,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노구치 다카시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있다. 미국과동북아의역동적 관계에 대한

매우시의적절하고유익한연구서이다. 

미네르바정치학회 편, 홍원표

외, 『정치@영화 : 영화 속에서

본 정치』(한국외국어대학교출

판부, 2008)

이 책은 그동안 무심코 보았던 여

러영화들을정치학의영역에서논

의되는 수많은 주제들과 연결하여

영화를 통해서도‘정치적인 것’과‘정치학’을 배울

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자한다. 이책은 7개의 다양

한주제아래총 3 3편의영화를다루고있다. 

제1부는“두 개의 한국 한반도”라는 주제로 남과 북

의 영화 4편을 통해 남북문제와 분단의 아픔을 다루

고있다. 제2부는‘저항, 혁명, 인권의교과서’라는제

목으로 6편의 영화를 소개하고있다. 제2부에수록된

영화들은그 주제와 내용뿐만아니라 각기다른 지역

과 국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일상

속에 전개되는 정치적인 것을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그리고 있는영화4편을 다루고 있다. 제4부는5편의

영화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적 억압과 상징의

문제를 일깨워주고 있다. 제5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입장을 그리는 영화 5편과 미국

이수행하는전쟁의이중성을고발하는영화1편으로

구성되었다. 제6부는 정치와 영화의 경계에 선 페미

니즘의 맥락에서 4편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제7부에

서는 4편의 영화 속에 나타난 국제정치의 현실을 다

루고있다. 

그 완성도나 예술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

31 책 소 개

한국정치학회소식지-3호  2008.10.10  10:52 AM  페이지 31



32

고 있는3 3편의영화에대한평들은예술이라는영역

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과목의 길잡이로서 도

움이될것이다.

박채순 저, 『Corea de Sur

Contemporanea: D e m o c r a c i a

y regionalismo』(아르헨티나

국립꼬르도바 대학교 출판부,

2 0 0 8 )

이 책은 2 0 0 8년 6월 아르헨티나

국립꼬르도바 대학교에서 스페인

어로 발간되었으며, 1971년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정을 쓴 책이다. 특히 1 9 8 7년 민주화를 이룬

전·후의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역주의의

상관관계즉‘정치-선거에있어서지역주의’라고명

명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민

주주의와지역주의가외국에서 거주하는한인동포들

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장기적

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의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였다. 에필로그

에서 2 0 0 3년 2월의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에 이르는

시점에서부터, 2008년 2월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지역

주의문제점등까지포함되었다.

배진수ㆍ강성호 저,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동북

아역사재단, 2008)

이 책은 공익성을 앞세운 시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N G O

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NGO

들은국경을 초월하여보편적가치

와 신뢰를 기반으로 유연하고신속하게, 그리고보다

열린자세로 분쟁해결에참여할수있는강점을가지

고 있다. 세계의 분쟁과 영토 문제 해결에 N G O들이

기여한 사례들을 통해 N G O들의 민간외교( C i t i z e n s '

Diplomacy/Track Two) 수행방법과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역사및영토문제로잠재적분쟁상태에있는동

북아시아에적용가능성을모색하고있다.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논형, 2008)

2 1세기세계정치가보여주는특징

중에하나로다양한형태의지식네

트워크가 기존의 국민국가나 다국

적기업에비견되는새로운세계정

치의 행위자로서 부상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 특

히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2 1세기 세계정치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

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특별히 지식네트워크에

주목하는이유는 그것이‘위계적조직’이아닌‘수평

적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내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이번호의지식네트워크에관

한 기획은 이와같이 여러분야에서활성화되고있는

지식네트워크 행위자의 세계정치적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각 행위자가 내보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와권력메커니즘의성격을분석한다. 

양재진ㆍ정형선ㆍ김혜원ㆍ이

종태저, 『사회정책의제3의길』

(백산서당, 2008)

이 책은좌·우, 진보·보수, 그리

고선·악의대립구도를넘어선사

회정책의'제3의길'을모색하고 있

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많은시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 그리고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노동·교육의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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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무엇을해야하는지고민한결과이다. 이책

은 사회정책의 설계에 있어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

화의불가피성을인정하고, 이를전제한 상황에서실

사구시적으로 대안을 탐색하였다. 전통적인 복지의

틀에서벗어난새로운‘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패러다임하에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을

설계한것이다. 

우평균 저, 『푸틴시대 러시아정

치외교와 극동개발』(한국학술

정보, 2008)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사고와 전략을 상기하면서푸

틴 시대 러시아 정치와 극동지역

및 한반도와의연관성을다룬 내용

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2 0 0 0년대 초반 푸틴 집

권시기의 러시아는 향후에 전개될 러시아 정치사에

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고, 러시아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도하나의 시금석이될것이기에이 시기

를개관하는 것이의미가 있을것이라 한다. 포스트-

소비에트라는 공간에서의 러시아 정치와 시민사회,

대외정책, 북·러관계, 극동개발등을두루다루고있

다.

윤진헌 저, 『한반도 분단사』(한

국학술정보, 2008)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한국전쟁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책임은 미·소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부인할수도 없지만 미·소

에만 한정지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멀게는 일제

의 강점과 식민통치에 있으며 가까이에는 해방 후까

지분열을거듭해통일정부수립에실패한우리 민족

에게도책임이있다는것이다. 그런만큼저자는분단

의책임을지고있는민족으로서통일을이뤄야할의

무가우리에게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상우저, 『북한정치: 신정체제

의 진화와 작동원리』(나남,

2 0 0 8 )

이 책은 2 0 0 0년에 출판된《북한정

치입문》에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의 문제들을 첨가하여 새롭게

만든 책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쉽게 쓰인 북한정치 입문서라고 할

수있다. 이책의구성은 총3부로북한정치의체제와

기능, 변화전망등을다루고있다.

이옥연,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

의거버넌스』(오름, 2008) 

이 책은 연방주의에 대한 비교연

구의전초작업에해당한다. 대의민

주주의국가들중에서도특히연방

주의를 통치질서의 기본으로 선택

한 연방국가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권력의 소재지가분산되어있을 뿐아니라권

력을 공유하는 통치를 구현하는 매우 치밀한 결사의

기략(art of association)에있다. 

이책은모두6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은연

방제도의 정립과정을 전제조건, 국가정체성 및 비대

칭성에 초점을 맞춰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

리아, 벨기에, 스위스등7개 연방국가에대해 비교하

고 있다. 2장은 연방제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들7개연방국가에적용해비교하고있다. 그리고3

장부터 6장까지는미국과 캐나다를중심으로 연방주

의거버넌스제도화와재정또는복지분야구현을분

석하고있다. 

33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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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편, 『한국행정

6 0년, 1948-2008』(법문사,

2 0 0 8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 K I P A )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6 0주년을 맞아

지난 6 0년간의 한국행정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엮어 낸

것이다. 이방대한연구는사료를정리하고축적해두

어야할 사명의식에 더하여,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로

부터교훈을얻고, 더나아가한국행정에배태된제도

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행정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성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배경과 맥락(제1권), 국정관리

(제2권), 공공정책(제3권), 사건과 인물(제4권)로 편집

되어, 한국행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

이있는통찰력을제시하고있다. 

한정일 저, 『한국 정치사회 변동

론: 4차원시 공간론입장』(도서

출판아침, 2008)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4차원 시공간론을 제시하

는 연구서. 기존의 서구중심의근대

화론이나 그것을 비판한 종속이론

을탈피하여객관적개념의정치발전을탐구하였다. 

Shin Bok-ryong, 『The Politics of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43-1953 : 한국분

단사 연구: 1943-1953』(집문

당, 2008)

역사주의에 입각하여 한국현대사

를바라보면서 그 당시한국의 지도

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주목하고, 한국현대사의 일련

의 비극을 내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재수정주의에속한다. 한반도는분할된( d i v i d e d )

것이아니라 동족이 갈라선(separated) 것이라는점이

이책을관통하고있는논지이다.

Why was Korea separated? Why have the Koreans

been unable to overcome the line of demarcation

separating them over the last 60 years? Why did the

Korean War break out? Many scholars studying

contemporary Korean history have been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of these very subjects. Traditionalists

tend to place blame on the Communist Bloc, including

Soviet Russia, while revisionists see the responsibility

lying with United States anticommunist imperialism.

Throughout this controversial process, Korean scholars

have been neglectful of a self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Based on historicism, this book considers at its

core a series of tragic Korean historical events as civil

or internal conflicts and aims to reflect on Koreas own

historical mistakes and errors. In this respect,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as being rerevisionist. This book

was written with the convict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divided by other, external powers

but separated from within.

한국정치학회·코리아헤럴드

편, 『Political Change in

K o r e a』(지문당, 2008) 

이책은코리아헤럴드가한국정치

학회와공동기획하여2 0 0 7년 1 2월

부터올해5월까지코리아헤럴드에

게재했던 기획연재물 3 5편을 엮어

펴낸 것이다. 학계 최정상의 국내 학자들이 쓴 영문

에세이로연세대 양승함 교수(전한국정치학회장) 등

3 0여 명의국내정치학자들이 필진으로참여했다. 필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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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책 소 개

진은 지난 2 0년간의 정치문화, 정당, 선거, 대통령제,

의회등의변화 추이를 해부하고정치선진화를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지역주의, 이념갈등, 여

성참여, 선거운동, 언론, 인터넷, 사법부, 시민사회등

최근까지 한국 정치의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필진은한국민주주의가커다란 성

과를 이루었지만 또 한편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에 도

달하기위해서는아직갈길이멀다고지적한다. 

‘Political Change in Korea’는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인들도 쉽게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고 최근

현상 및 동시대 정치를 다루어 흥미를 더한다. 또한

외국인이한국을 이해하는데도움이 되고공무원, 기

업인, 학생 등이 정치 지식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얻

을수있게해준다. 

The Korea Herald and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ave published “Political Change in

K o r e a ,”the third book in the "Insight into Korea"

series. The volume has 35 essays analyzing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Written by top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he in-depth analyses were all

published in the paper between December 2007 and

May 2008.   

Political Change in Korea is intended to help readers

better understand the tremendous changes that have

reshaped the Korean political landscape since June

1987. The civilian uprising that took place 21 years

ago today set in motion a democratization process that

has transformed Korea from authoritarianism to a

liberal democracy.

K o r e a’s transition to a vibrant democracy has been

hailed by many foreign analysts. They regard Korea as

a model, for it has achieved the twin goals of

democratic development and rapid economic growth.

But many analysts also note that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lags behind its economic development.

Some describe Korea as a country with a First World

economy and Third World politics. A Korean business

tycoon once rated Korea as second class in economic

prowess, third class in government efficiency and

fourth class in political performance.

"Most authors in this book discuss Korean politics

from a critical perspective,"said Yu Kun-ha, managing

editor of The Korea Herald, who promoted the book

project. "While acknowledging the progress Korea has

made in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they point

out the long road ahead in attaining full-fledged

liberal democracy."

The book consists of eight parts. In the Introduction,

professor Yang Seung-ham of Yonsei University

sketches the 20 years of democratization in bold

strokes. The first chapter offers six essays focusing on

K o r e a’s political culture. The authors note that while

Korean politics have become cleaner as a result of

continuing efforts to reform political culture, corruption

is far from being eradicated.

The nine essays in the second chapter highlight the

instability of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the dominant

influence of regionalism on party politics. Their

outlook for the future of Korea’s parliamentary

democracy is less than upbeat as the political parties,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still weak and poorly institutionalized. 

The third chapter presents five essays dealing with

election culture. One major achievement of Korea’s

democratization effort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s

the consolidation of procedural democracy. The

chapter shows how Korea has successfully organized a

series of free and fair elections sinc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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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chapter covers issues related to the

president, inclu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to change the current five-

year, single-term presidency to a four-year, dual-

term system.

The central theme of the fifth chapter concerns the

fail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ublic. Frequent deadlocks in the

Assembly, often resulting from confronta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tend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fficacy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increase the

impetus toward a participatory democracy.

The sixth chapt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other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s, the

judiciar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terest groups.

In the concluding section, professor Lee Jung-bo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es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magine Korea returning to old

authoritarianism, Korea’s democracy is not a mature

liberal democracy yet. 

"Political Change in Korea represents the renewed

commitment of The Korea Herald to its ‘Insight into

K o r e a’book series, which was launched in June 2007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1987 civilian

uprising," said Yu. "Our intention is to produce a series

of English-language books that can help foreign

readers grasp the transformation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book is now available at major bookstores in

K o r e a .

한국정치학회소식지-3호  2008.10.10  10:52 AM  페이지 36



한국정치학회소식지-3호  2008.10.10  10:52 AM  페이지 37



고객이활짝웃을때
생명보험도함께웃습니다!

‘살기참 어렵다’는 말을많이하게되는요즘…
어렵고힘든상황에서도힘이되는것이있습니다.
사랑하는가족과든든한생명보험…
가족의건강과행복, 노후까지생명보험이모두책임지겠습니다.

위험대비, 노후보장- 생명보험

생명보험은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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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0년도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안내

한국정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래아주대 교수)는‘한국정치학회 2 0 1 0년도 회장 선

거’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알려드리오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선거권자자격 : 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6조1, 2항에의거하여2 0 0 8년 1 0월3 1일(금) 17시

까지연회비를납부한정회원과특별회원이갖는다. 다만신입회원은가입년도다음해의선거에서부터

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2. 선거인명부의작성및공개 : 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7조1, 2항에의거하여1 0월 3 1일

현재의선거인명부를작성하고1 1월5일(수)부터공개한다. 선거인명부에대한이의신청은1 1월1 5일

(토) 17시까지선거관리위원회에제기할수있다.

3. 입후보등록마감 : : 2010년1 0월 3 1일(금) 17시까지(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 0조1항, 3항)

*회장에 입후보하는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선거권을 지닌정회원 2 0인 이상 3 0인 이하의 추천

서를 1 0월 3 1일(금) 17시까지한국정치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한다. 입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

는 선거관리비용1 0 0만원을학회에납부하여야한다. 납부한비용은전액학회에귀속된다.

4. 입후보자의선거홍보물제출 : 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 4조2항에의거하여회장에

입후보한회원은1 1월3일(월) 17시까지본학회사무국에선거홍보물을제출하여야한다(선거홍보물의

규격과그요건, 그리고제출분량은학회사무국으로문의) .

5. 선거일정및장소 : 2 0 0 8년1 2월6일(토) 예정, 정기총회장소

6. 선거방법 : 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 1 6조, 17조, 18조에의거하여선거는 직접투표와우편

투표중에서 선택한다. 직접투표는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사진이 부착

된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의하나)를제시하여야한다. 우편투표는반드시학회에서발송

한투표용지와반송봉투만을사용하고1 1월 2 5일(화) 우체국소인까지만유효로한다. 해당규정에의거단

독후보인경우에도찬성투표를실시한다.

7. 회장선거 관련규정: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치학회 정관 제4장(차기 회장 선거관리)에 의거 채택한

‘한국정치학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정: 1998년1 2월5일, 개정: 2007년1 2월1 4일)’을참조하기바랍니다. 

한국정치학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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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정치학박사학위논문상추천안내

한국정치학회는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학문후속세대를양성하며, 한국정치

학 연구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3회박사학

위논문상추천을다음과같이접수합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1. 추천대상: 국내박사학위논문

- 2 0 0 7년 1월부터 2 0 0 8년 8월 사이에국내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한자의논문

- 분야: 정치학전분야

2. 추천방법

1) 자천방법

- 아래의기한내에본인이학회의<추천서양식>을작성하여한국정치학회사무실에접수토록한다.

2) 타천방법

- 정회원의추천에의한다.

- 학회의<추천서양식>을작성하여학회사무실에접수토록한다.

3. 추천서류

1) 학회소정의<추천서양식>

2) 박사학위논문4편

3) 이력서1부

4. 지원기한

- 2 0 0 8년 1 0월 3 1일(금)

5. 심사절차

- 상임이사회에서위촉한5명내외의박사학위논문상심사위원들이구체적인심사절차를마련하여

결정한다.

6. 선발인원: 연구분야별각1명

7. 수상및부상

- 시상은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에서실시한다.

- 상장및부상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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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8년도정치학박사학위논문상추천서

저 자

학위논문명

연 락 처

추천내용:

<부족시별지사용>

2 0 0 8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인)

* 추천서는 1 0월 3 1일(금)까지 반드시 빠른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 보내실 곳: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 사조빌딩 1 0층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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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m 해양심층수가함유되어소주맛이쿨하다
새롭고슬림한디자인으로보는맛까지쿨하다

완전소중한소주

완전소중하다는것은

깨끗함이

다르다는것이다

한국정치학회소식지-3호  2008.10.10  10:52 AM  페이지 42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청렴한국토해양부가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는국토해양부( w w w . m l t m . g o . k r )부조리신고센터/대한주택공사( w w w . j u g o n g . c o . k r )부조리신고센터

(휴먼시아)는H u m an(인간, 인류)과s ia(넓은대지, 공간)의합성어입니다

휴먼시아는인간이중심이되는주거공간을창출해국민에게풍요로운삶의가치를제공하는주택공사의도시브랜드입니다

분양·임대문의1 5 8 8 - 9 0 8 2

자연이사람을반깁니다

도시가사람을반깁니다

여기는대한주택공사휴먼시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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